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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o Sir, With Lov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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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드니 포이티어(Sidney Poitier)가 향년 94세로 유명을 

달리했다. 그는 우리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각

인되어 있는 배우다. 그의 영화들이 한국에서 흥행에 성

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영화 속에서 그가 거칠고 막무가내

인 백인들에 대항하는 예의 바르고 점잖은 흑인 신사의 

모습을 보여줘 감동을 준 것이 아닌가 싶다. 그가 출연한 

영화 두 편이 내 기억 속에 있다. 그 중에‘언제나 마음은 

태양’이라고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었던 영화,‘To Sir, 

With Love’는 매우 인상적이었다.

당시 교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던 시절에 머

리를 기르고 사복을 한 학생들이 교사에게 할 말 못할 

말 가리지 않고 하면서 교사를 골탕 먹이는 장면을 보면

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. 당시 한국은 선생님 그림자도 

밟지 않는다던 그런 시절이었다.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

학생들은 모두 퇴학처리 되었을 거다. 영화의 내용은 통

신기사인 한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 일자리를 얻기 전에 

잠시 기간제 교사가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. 공부할 생

각이 전혀 없는 백인 학생들은 흑인 교사를 괴롭히며 즐

긴다. 학교 당국은 이를 수수방관(袖手傍觀)한다.   

흑인 교사는 교사의 권위를 버리고 학생들을 성인으

로 대우하면서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. 그리

고 교과서를 접어두고 인생, 죽음, 결혼, 사랑 등 살면서 

가까이 접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면서 학생들과 진정한 

대화를 나눈다. 점차 백인 학생들과 흑인 교사는 가까워

지고, 학생들은 교사를 신임하고 존경하게 된다. 시간이 

흘러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게 되고 교사는 통신기사 일

자리를 얻는다. 졸업 댄스파티,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된 

학생들은 흑인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선생님

은 눈물을 흘린다. 요즈음 영화로는 그리 대단한 영화가 

아닐지 모르나 당시 우리의 상황에서는 아주 감동을 주

는 영화였다.

 

시드니 포이티어가 활동하던 시대는 흑인차별이 무척 

심하던 시기였다. 댄젤 워싱턴, 윌 스미스, 사무엘 L 잭

슨, 에디 머피 등 흑인배우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요즈

음과 달리 시드니 포이티어는 당시 유일하게 스타자리

에 오른 흑인 배우였다. 이런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

그가 출연한 영화 대부분은‘인종차별’을 소재로 했다.

내 기억 속의 두 번째 영화‘In The Heat of the Night’ 

(밤의 열기 속으로)에서 시드니 포이티어는 살인 수사 중 

인종차별에 맞서는 흑인 형사 버질 팁스(Virgil Tibbs) 역

을 맡았다. 표면적으로는 경찰수사영화지만 영화 구석

구석에서 인종차별을 다루고 있다. 

미국 남부 미시시피의 어느 시골마을에서 한 사람이 살

해당하고 같은 날 기차를 갈아타려고 기다리던 한 흑인

이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된다. 그런데 고급 양복을 입고 

지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이 흑인은 경찰이었다. 그

것도 필라델피아 경찰로 살인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유

능한 형사였다. 

이 영화에는 흑백의 두 주인공이 등장한다. 이 마을의 

백인 경찰서장은 흑인 경찰이 영 마음에 안 든다. 흑인 주

제에 잘난 척하고, 게다가 자신들이 체포한 용의자를 무

죄라고 풀어주라고 한다. 살해당한 사람의 부인은 두 사

람에게 사건을 부탁한다. 그러나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사

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, 걸핏하면 대립하고 서로를 못

마땅하게 여기면서 마지못해 함께 한다. 다른 경찰관들

도 마찬가지다. 그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외지에서 

온 흑인이 사건을 맡아 백인들을 취조하고 다니는 것 자

체를 혐오한다. 흑인을 멸시하는 마을에서 양복을 입고 

다니는 흑인에 대한 적대감은 극에 달한다.

‘밤의 열기 속에서’는‘존 볼’이라는 작가의 원작을 영

화로 만든 수사드라마이자 인종차별 관련 영화이다. 다

른 인종문제를 다룬 영화와 다른 점은 백인이 흑인을 차

별하여 백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

성공한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적대감 등 그 당시 남부지

방의 사회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.  

백인들의 냉랭한 시선과 폭력의 위험을 딛고 사건을 해

결한 흑인 형사가 마을을 떠날 때 그토록 대립하고 적대 

관계였던 경찰서장은 손수 흑인 형사의 가방을 들고 기

차역까지 배웅을 나간다. 마치 앞으로 펼쳐질 시대 변화

를 예고라도 하듯이.

포이티어는 배우이며, 존경받는 인도주의자이자 외교

관이었다. 1963년‘Lilies of the Field’(들판의 백합)으로 

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. 미국과 바하마 복수

국적자였던 그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주일본 바하

마 대사를 지냈으며 1974년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 작

위를 받았다. 버락 오바마  전 미국 대통령은 포이티어를 

“위엄과 우아함의 전형이며 특별한 재능을 지닌 사람으

로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영화의 힘과 배우 세대의 문

을 열었다.”고 말했다. 

포이티어를 기리며‘To Sir, With Love’의 주제곡을 이 

영화에 출연했던 루루의 음성으로 들어본다. 삼가 고인

의 명복을 빈다. 


